
우울증 치료제로 체중 줄인다
켄터키대학 , 227명 대상 임상실험 … 부프로피온- S R 성분

우울증을 치료하고 담배를 끊는데 사용되는 부프로피온-SR(웰부트린-우울증 치료제 또는 지반-금연보조제)

이 체중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미국 켄터키대학 의과대학 임상영양학 교수 제임스 앤더슨 박사는 [비만 연구] 7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

에서 체중이 과도한 227명을 대상으로 48주에 걸쳐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, 체중 감량효과가 밝혀졌다고 주장

했다.

앤더슨 박사는 3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 첫 24주 동안 2개 그룹에게는 웰부트린이나 지반 중 하나를 고단위

또는 저단위로 매일 복용하게 하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위약을 먹게 했다. 이와 함께 3개 그룹 모두 제한된 식

사를 주고 운동량을 50% 늘렸다.

실험결과 24주 후 고단위 그룹은 체중이 평균 10%, 저단위 그룹은 7%, 비교그룹은 5% 각각 감소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이어 1차 임상실험을 끝까지 마친 192명을 대상으로 2번째로 다시 24주 동안 부프로피온을 복용하게 하고

감소된 체중이 유지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고단위 그룹은 8.6%, 저단위 그룹은 7.5%의 체중감소가 유지됐다.

앤더슨 박사는 부프로피온이 행동 호르몬인 노레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분비를 감소시켜 식욕 억제작용을 하

며, 부작용은 입 마름과 설사 등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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